
전시장의 계단 위에서 홍수현의 조각 , passing across를 처음 내려다본 순간에는  

먼저 압도적인 규모에 먼저 눈길이 갈 수도, 일상에 흔하지 않은 마젠타(Magenta)  

색덩어리가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작품에 가까워지고 그 주변을 서성인다면 

관객의 제스처는 이미 ‘본다’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감각을 어우르는 

경험을‘한다’는 쪽으로 순식간에 기울어진다. 

     경사로나 계단을 내려가 작품과 가까워질 때 전시장 안에서는 관객의 시야를 

포함한 동시다발적 균열이 이루어진다. 먼저, 신체의 자취는 수직 기둥이 모여 만든 

조각의 윤곽선을 초월하여 바닥과 평행하도록 이리저리 구부러진다. 신체가 조각을 

가로지르고 나면, 관객과 작품의 경계가 해체된다. 관객은 작품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존재를 넘어서 그 주변에서 주체적인 경험을 주도하는 적극적 참여자로 

역할을 변경하고, 조각 덩어리만이 눈을 사로잡았던 전시장에서 조각의 아우라가 

점차 소거되어 관객과 작품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지위를 얻게 된다. 

홍수현은 371개의 각재를 하필이면 일일이 세워서 나열하기로 했다. 눕혀 쌓아 올릴 

수도 있을 각재를 낱낱이 세운 까닭을 인간의 신체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작가는 

관객이 이 각재들을‘지각’하기를 넘어서 그 외 신체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주변을 탐지’하도록 전시장 환경을 조각했다. (세잔이 그랬듯) 조각을‘보는 

것’을 조각을 통해‘보게 하는 것’으로 시야를 미끄러뜨리는 것과 동시에, 작가는 

이 시지각적 인지 과정을 공간에 철저히 기록하기로 했다. 관객이 조각을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전시장을 돌아 나가는 순간까지, 조각 주변에서 발생하는 시각 정보 처리의 

메커니즘은 모두 전시장 내에 축적되어 작품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물학적 구조 특성상 인간의 두뇌는 망막에 맺히는 시각상 중에서도 매우 

제한된 영역만을 추출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보도록 처리한다. 다시 말해, 필연적으로 

제한된 시야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지각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선형적, 계열적 

처리 방식에 따라 대상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대상을 두고도 사람마다, 

심지어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독자적인 주사경로(scanpath)에 따라 대상을 

그때그때 다르게 스캔하므로  작품 passing across는 매 순간 변화하는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눈의 특성에 의존하여 먼 거리에서 가까워지는 순으로 조각을 다시 보자. 

가장 먼저 그 규모, 모양, 색채를 볼 것이고, 순차적으로 그를 이루는 수직 기둥의 

균일한 배열, 그 틈을 비추는 빛의 대비와 움직임 따위를 인지할 것이다. 눈을 

편안하게 두려면 인지 대상과 그 배경의 원근이 균형을 이뤄야 하기 마련인데, 두 

개의 천장, 다섯 개의 벽 으로 둘러싸인 이 전시장에서는 그 균형이 전부 해체되고 

있다. 조각의 윤곽선 안으로 머금어진 LED 조명 빛, 삼면에서 들어서는 자연광, 

전시장의 벽, 바닥, 천장에 의해 다방면으로 반사되며 섞인 빛은 하루 시간에 의해, 

관객의 움직임에 의해 전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함으로써 관객의 

시각적 인지 체계를 파괴하는 중이다. 서로 다른 빛의 파장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관객의 망막에 맺힌 조각이 다른 신체 기관의 감각과 부딪힐 때쯤이면 이 조각의 

형태와 그것이 조각이라는 상태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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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표된 홍수현 작가의 

작업 맥락상 혹은 작품의 

규모에 의해‘(장소 

특정적)설치미술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변 

환경과 조우하여 다발적인 

균열을 생성하는 이번 작품의 

특성에 미루어,‘조각’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2.

분홍, 보랏빛을 띤 빨강

(pinkish-purplish-red)을 

말한다. RGB에서 빨강과 

파랑을 동일한 비율로 

혼합했을 때 나타나는 색으로, 

2023년 홍수현 작가가 발표한 

작품에 자주 사용하며 

직접“마젠타 색”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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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솔소, 『시각심리학』, 

신현정, 유상욱 옮김, 

시그마프레스, 2003, 

pp.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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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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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각이 설치된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2전시실은 1층에 

위치하여 4m의 층고를 

갖지만, 세로로 가장 긴 벽은 

건물의 3층 천장까지 7m로 

트여 있어 건물의 유리 지붕이 

2전시실의 한 천장 면을 

이룬다. 한편, 이 가장 긴 벽을 

마주하는 2층 3전시실은 벽 

없이 유리 난간으로 마감되어 

있다. 따라서 ‘passing 

across가’ 놓인 1층의 2

전시실은 문 없는 입구와 건물 

유리 지붕, 2층 전시실의 유리 

벽 등 세 가지 면에서 자연광을 

흡수하는 복잡한 구조다.

* 굴절되는 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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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시간과 관객의 움직임으로 변화무쌍한 이 공간 안에서 

유일하게 규칙적인 것은 조각을 이루는 각재의 설계다. 홍수현은 관객의 시각장이 

혼란스러워지는 틈에 일련의 인지 변화가 작동하도록 2.7cm 두께의 각재를 2.7cm 

간격의 틈을 놓고 균일하게 세웠다. 각재 집합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면은 어슷하게 

서로를 마주 보며 완벽히 반전되어 있다. 특히 면의 각 한쪽 끝을 둥글게 구부러뜨려 

한편으로는 구조물 사이에 인공 빛을 머금도록 두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관객의 이동 

경로를 보다 입체적으로 지휘한다. 

     작가의 설계에 따라 관객의 이동 범위는 계단 위에서 계단 밑으로 하강하고, 

바닥에서 기둥으로, 기둥에서 기둥으로, 기둥에서 벽으로 수평적으로 뻗어간다. 

그리고 형태 인지의 의미를 소거한 조각 덩어리를 앞에 두고 지각장의 변화를 

체험하는 관객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 실체로서의 작품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걸음 방향과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시야를 인지하면서 작품과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다. 요컨대 작품의 표면적 특성보다 그것이 품은 

비가시적인 물질들을 보게 만드는 순간 Passing across의 윤곽은 허물어지고, 

관객과 작품이 갖는 클리셰도 파괴됨에 이른다. 어떤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또 다른 

프레임이 생성된 셈이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 보아야 하는 대상이 맞긴 한 것인지 혼란을 야기하는 조각과 

그로 인해 일렁이며 충돌하는 갖가지 감각을 마주한 관객은 조각의 각 기둥을 낱낱이 

살피려는 욕망보다는 그 아우라를 외면(passing)하며 이를 가로지르려는 욕망과 

기둥 사이를 관음하려는 (“저급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조르주 바타유는 일찍이 

직립하는 인간에게 있어 건축물은 수평적 시선을 가로지르게 만드는 “졸렬한 

모방”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기대면 passing across를 이루는 모든 

수직적 요소와 그 주변에 서 있는 감상자로서의 인간은 빠르게 미끄러져 그 지위가 

소거되는 대상이자, 비로소 그 주변을 주체적으로 보게 하는 또 하나의 경계가 된다. 

passing across 주변에는 수많은 교차점(cross)이 생성되고 있다. 애초에 전시장 

자체를 가로지르고자 사선의 벽 두 개가 세워졌으며, 그 벽 주변에 교차하는 사람이 

생기고, 한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수백 개 각재들이 좌우로, 안팎으로 교차된다. 

역설적으로 감각의 충돌을 마주할 때 비로소 각 교차점을 인지하게 된다. 가령 전시장 

입구 초입에 떡하니 자리한 조각의 볼륨감을 마주할 때, 몸을 움직이며 조각의 범주를 

파괴할 때, 각 기둥의 앞뒷면을 의심할 때, 기둥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빛의 출처를 

따질 때 심리적 혼란이 일고 선형적 인지 체계가 흐트러진다. 전시장 바깥에 놓인 

드로잉이 사실은 수백 개의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채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드로잉을 하는 작가와 그것을 보는 관객의 가시거리에 균열을 내는 존재는 

다름 아닌 터져서 번져버린 펜의 잉크라는 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홍수현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전시장에 새로운 경계를 세워 기존 그곳이 지닌 

다양한 경계에 수많은 균열을 일으킨다. 공간에 일시적인 스크래치를 다층적으로 

남기는 조각이 이 전시장의 다양한 면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알고 보면 LED의 색채 

외에는 일체의 장식적 요소가 없는 건조한 작품이지만, passing across는 무엇보다 

바쁘고 복잡한 궤적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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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알랭 부아 · 로잘린드 

크라우스,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 정연심 옮김, 

미진사, 2013, p.34.

* 파괴를 위한 질서 *

- 김유빈,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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